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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교양 태권도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양체육에 대한 참여 동기가 주관

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중국 산시성(陕西

省) 지역에 소재한 대학교에서 교양 태권도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256부를 최종 유효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22.0을 이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 대학생들의 교양체

육 수업 참여 동기와 주관적 안녕감에는 정적 관계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인지적 동기, 지적 동기, 사회적 동기의 순으로 

긍정적 정서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적 동기는 생활만족감에 정적 영향을, 인지적 동기는 생활
만족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적 동기 및 인지적 동기는 긍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사회적 동기는 주관적 안녕감의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적 동기, 

인지적 동기 및 사회적 동기는 부정적 정서에 대해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교양체육, 태권도수업, 참여 동기, 개인의 삶, 주관적 안녕감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Chinese university students taking a required 
taekwondo course, with a goal to understand the impact of motives for participating in required 

university physical education courses on the subjective sense of well-being of the students. To achieve 

this end, the current study selected 256 students participating in a required taekwondo course in a 
university located in Shaanxi Province, China, as final effective samples. SPSS 22.0 was used to process 

the data, an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hinese university students’ motives of 

participating in required physical education course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ir subjective 
well-being. More specifically, cognitive motivation, intellectual motivation, and social motivation, in 

that order, had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positive emotions. Second, intellectual motivation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ense of satisfaction in life, while cognitive motivation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sense of satisfaction in life. Third, intellectual and cognitive motivations were 

found to influence positive emotions, but social motivation was found not to have an influence on all 

areas of subjective sense of well-being. In addition, intellectual, cognitive, and social motivations were 
found not to have an influence on negative emotions.

Key Words : Physical Education, Taekwondo Class, Participation Motivation, Individual Lives, Subjective 

Sense of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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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중국에서는 1978년부터 강제 시행된 ‘산아제한’ 정책

으로 인해 대부분의 중국 대학생들은 한 부모 한 자녀 가

정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가정에서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많은 관심과 보호를 받으며 성장을 하고 있

다.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고 있지만 현실에서 대

학생들의 행복감은 기대만큼 높지 못하다. 왜냐하면 한국

과 마찬가지로 입시위주의 교육 환경을 거치고 대학에 

진학함으로서 자신의 삶과 자아에 대한 자율성 및 판단

력까지 잃어버린 채 청소년기를 보내왔기 때문이다. 따라

서 대학에 입학한 후 갑자기 주어지는 자기 삶과 정체성

에 대해 적응하는 것조차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다[1].

이에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입학한 후 학업 성적만이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아

님을 깨우치게 된다. 아울러 사회 활동의 증가로 인해 학

생들은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 대한 욕구를 높이지만, 

한편으로 현대 중국의 대학생들은 학교 및 사회의 교차점

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심리적‧정신적‧사회적 압박감에 노출 

또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의 정신 건강 상태에 대

해 학교는 물론 가정이나 사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는 점은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삶의 질이란 한 개인이 바람직한 속성

이나 환경적 조건을 얼마나 잘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으로 측정하기는 힘들다. 즉, 객관적인 조

건과 더불어 사람들의 주관적인 만족도 수준이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서의 경험 정도로 보는 것이기에 각 개인

이 자신의 삶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경험을 하

는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2-4]. 이러한 경험을 

주관적 안녕감이라고 하며, 이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건강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서 다양한 영역

에서 학자들에 의해 활발히 연구되어지고 있다[2,3,5].

특히,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오래전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가운데, 우울이나 스트레스 등 부정적인 측면의 심

리적 정서에 반해 행복감이나 안녕감 등의 긍정적인 측

면에서 삶의 질을 연구하려는 경향성도 다양하게 나타나

고 있다[5,6]. 이는 주관적 안녕감 수준이나 행복감이 높

을수록 자신의 생활만족도는 높아질 것이고, 부정적 정서

보다는 긍정적 정서의 연구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제고

하려는 것임을 시사해준다[7].

지난 몇 년간 중국의 일부 연구자들은 스포츠와 신체 

및 정신건강과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8-11]. 이러한 관심 이전에 Folkins and Sime 

[12]은 스포츠가 정신 건강에 좋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이는 분명히 스포츠와 개인 정신건강과의 관계에 있어서 

연구자들에게는 물론 인간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

제라 할 수 있다[13]. 따라서 개인의 삶과 관련하여 주관

적 안녕감 및 스포츠 종목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양

한 스포츠 종목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한편, Huang [14]은 중국의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대

학교 교양체육 종목 순위를 조사한바 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학에서 태권도가 5순위 안으로 포함

되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즉, 수많은 스포츠 종목 중 중

국의 대학에서는 교양체육으로 태권도 수업을 선호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현재 중국 내 대학교의 체육수업

은 1∼2학년에 있어서 필수로 진행하고 있으며, 3∼4학년 

과정에 있어서는 교양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15-18].

그렇다면 태권도는 과연 어떠한 점에서 중국 내 대학

생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는 것일까? 또한 학생들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태권도 수업에 참여를 할까? 그리고 

태권도 수업 참여를 통해서 대학생들의 생활만족 및 정

신 건강에는 무슨 도움이 있을까? 여기서 참여 동기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선택하고, 참여하도록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이끌어가는 이유라 할 수 있다[19].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20]의 내용에 따르면 중국의 전

통 무술에 비해 태권도는 활용하기 쉬운 동작과 시대적 

특징, 그리고 승부욕 보다는 태권도만의 예의와 인성교육

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생활

에 반드시 필요한 덕목들이 교육으로서의 태권도가 추구

하는 바이며, 태권도의 무도적인 가치관인 것이다[21]. 

이렇듯 태권도 수련은 곧 신체활동이며, 정신수행을 통한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과 바른 생활 태도

의 형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22].

대학 교양체육 수업에서도 태권도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심신단련이나 환경 및 사교활동, 그리고 적당

한 운동량이 건강을 위한 욕구 충족을 해소함으로서 중

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23]. 또한 심

신 단련이나 적당한 운동량과 같은 신체의 운동은 스트

레스를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신체 및 

정신건강을 향상 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24]. 즉,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신체적이나 정신적 건강

에 대한 신체운동의 긍정적인 효과는 모든 연령층에서 보

편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선행연구들[25-29]을 살펴보면 

무용이나 여가, 태권도 및 운동 참여 등과 관련하여 주관

적 안녕감과의 관계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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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태권도 관련 선행연구

[30-32]는 주로 태권도선수나 청소년 위주의 대상을 통해 주

로 연구가 진행됨으로서 대상적인 측면에서 연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중국 내 대학생과 관련해서, 그리고 교

육적‧정신적 상태와의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전술한바와 같이 대학생들의 행복감이나 주관적 안녕

감은 개인의 삶 뿐 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와 발전에

도 크게 공헌한다는 점에서 대학생들의 태권도수업 참여

에 대한 동기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양 

태권도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참여 학생의 참여 동기가 개인의 삶과 관련한 주관적 안

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를 통해 교양체육 수업으로서의 태권도 종목에 대한 긍

정적인 태도 형성의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대학생들의 삶

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중국 산시성(陕西省)에 소재하고 있

는 4곳의 대학교 학생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대학생은 총 300명이며, 이 

중 불성실하게 답변하거나 1문항이라도 누락된  44부를 

제외한 256부의 설문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Category N %

Gender
Male 121 47.3

Female 135 52.7

Grade

1 70 27.3

2 81 31.6

3 62 24.2

4 43 16.8

Duration of 
participation

<1 year 97 37.9

1~2 year 94 36.7

2 ~4 year 54 21.1

4 year 11 4.3

Frequency of 
participation
(A week)

1~2 times 120 46.9

3~4 times 105 41.0

5 times~ 31 12.1

Department

humanities 59 23.0

nature 63 24.6

art & sports 134 52.3

Total 256 100

Table 1. Sample characteristics

2.2 연구도구

2.2.1 참여 동기

대학생들의 태권도 참여 동기를 알아보기 위해 Iso- 

Ahola and Allen [33]이 개발한 질문지를 Lee [34]가 

한국어로 재구성하고 Lee and Yoo [26], So [35]가 태

권도관련 연구에 적용한 질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사용

하였다. 특히, 중국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전문가를 통해 

본 연구의 내용과 대상에 맞게 번안하였으며, 아울러 수

정 및 보완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과 관련하

여 참여 동기는 지적 동기 3문항, 인지적 동기 7문항, 사

회적 동기 5문항으로서, 총 15개 문항, 3개의 요인으로 구

성되어 있다. 각 요인별 Cronbach's α 의 신뢰도 계수는 

Table 2와 같으며, 지적 동기 .659, 인지적 동기 .893, 사

회적 동기 .799로, 지적 동기를 제외하고 비교적 안정적

인 수치로 확인되었다.

1 2 3 Cronbach’s a

Cognitive 7 .807 .111 .309

.893

Cognitive 6 .799 .097 .285

Cognitive 3 .791 .065 .196

Cognitive 4 .790 .196 .122

Cognitive 5 .734 .192 -.043

Cognitive 1 .711 .106 .114

Cognitive 2 .609 .296 .205

Social 2 .022 .809 .184

.799

Social 1 .036 .786 .350

Social 4 .220 .700 .188

Social 3 .167 .666 -.007

Social 5 .375 .645 .000

Intellectual 1 .150 .135 .763

.659Intellectual 3 .274 .062 .711

Intellectual 2 .169 .320 .670

KMO (Kaiser-Meyer-Olkin) .856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Chi-square 2054.839

df (Sig)
105

(.000)

Table 2. Participation motivation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verification 

2.2.2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은 개인이 삶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정서적 평가인 

‘긍정적 정서’ 및 ‘부정적 정서’, 그리고 인지적평가인 ‘생

활만족감’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36]. 대학생의 주관

적 안녕감을 구성하는 긍정적 정서 및 부정적 정서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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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 위하여 Watson, Clark and Tellegen [37]이 제

작한 PANAS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ale)척

도에 대해 Lee [38]가 번안한 것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생활만족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Diener, Emmons, 

Larsen and Criffin [39]이 제작한 SWLS (Satisfaction 

With Life Scale)을 가지고 Lee, Suh, Chu, Kim and 

Sherman [40]이 번안한 것을 중국 대학생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문항 3개가 제거된 후 총 21문항, 3개의 요인이 설문지

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별 Cronbach's α 의 신뢰도 계

수는 Table 3과 같으며, 긍정적 정서 .884, 부정적 정서 

.839, 생활만족감 .879로서 안정적 수치로 확인되었다.

1 2 3 Cronbach’s a

Positive 9 .815 .203 -.051

.884

Positive 10 .782 .186 -.121

Positive 6 .770 .091 -.119

Positive 4 .757 .214 -.128

Positive 8 .731 .122 .037

Positive 3 .703 .138 -.107

Positive 7 .695 .161 .055

Positive 5 .651 .160 -.084

Positive 1 .539 -.189 .061

Positive 2 .477 .146 .227

satisfaction3 .179 .844 .018

.879

satisfaction1 .155 .810 .109

satisfaction5 .160 .800 .033

satisfaction4 .181 .777 .224

satisfaction2 .196 .744 .146

Negative 2 -.130 .160 .800

.839

Negative 1 -.022 .174 .771

Negative 6 -.069 .266 .723

Negative 4 -.078 -.141 .719

Negative 3 .046 -.084 .715

Negative 9 .047 .385 .634

KMO (Kaiser-Meyer-Olkin) .873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Chi-square 2726.437

df (Sig)
210

(.000)

Table 3. Subjective Well-being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verification

2.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중국 대학 교양 태권도수업 참여 학생

의 참여 동기가 개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

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중국 산시성(陕西省)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서 현재 교양체육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생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참여 학생에게 연구

의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하고 조사 대상자의 개별적인 질

문에 충분히 답을 해준 후에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포

했다. 회수된 300부의 설문지 중 256부의 설문지는 

SPSS 22.0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2.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집된 최종 256부 

자료는 SPSS 22.0을 이용하여 자료 처리하였다. 연구 대

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빈도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Cronbach’s α 검증과 요인분석을 통해 신뢰

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참여 동기 및 주관적 

안녕감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독립변수인 참여 동기(지적 동기, 인지

적 동기, 사회적 동기)가 종속변수인 주관적 안녕(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생활만족감)에 어떠한 영향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참여 동기, 주관적 안녕감의 상관관계 분석

참여 동기 및 주관적 안녕감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참여 동기와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의 상관관계를 살

펴보면 지적 동기는 긍정적 정서(r=.336), 생활만족감

(r=.189)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고, 사회적 동기는 긍정적 정서(r=.252)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적 동기는 긍정적 정서(r=.352)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반면 ‘지적 동기-부정적 동기’, 

‘사회적 동기-생활만족감’, ‘사회적 동기-부정적 정서’, ‘인

지적 동기- 생활만족감’, ‘인지적 동기-부정적 정서’는 유

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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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참여 동기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3.2.1 참여 동기가 생활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참여 동기가 생활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회귀식의 F값이 4.667(p<.01)로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고, 참여 동기 중 생활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적 동기(β=.254, p<.01), 인지적 동기(β=2.074, 

p<.05)로 나타났다. 즉, 지적 동기가 높을수록 생활만족감

이 높아지고, 인지적 동기가 높을수록 생활만족감은 낮아

진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2.2 참여 동기가 긍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

참여 동기가 긍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이 나

타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회귀식의 F값이 16.447(p<.0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참여 동기 중 긍정적 정서

에 미치는 요인은 지적 동기(β=.200, p<.01), 인지적 동기(β

=.228, p<.01)로 나타났다. 즉, 지적 동기, 인지적 동기가 높

을 수 록 긍정적 정서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2.3 참여 동기가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

참여 동기가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분석 결과

B SE β t VIF

Intellectual motivation → Positive emotions .168 .057 .200 2.943** 1.386

Social motivation → Positive emotions .060 .059 .068 1.024 1.332

Cognitive motivation → Positive emotions .176 .053 .228 3.319** 1.412

R


=.165      F=16.447***

**p<.01, ***p<.001

Table 6. The influence of participation motivation on positive emotions

Variable 1 2 3 4 5 6

1. Intellectual motivation 1

2. Social motivation .426** 1

3. Cognitive motivation .473** .435** 1

4. Life satisfaction .189** .057 -.024 1

5. Positive emotions -.010 .049 -.062 .292** 1

6. Negative emotions .336** .252** 352** .373** -.039 1

**p<.01

Table 4. Relationship of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B SE β t VIF

Intellectual motivation → Life satisfaction .337 .096 .254 3.513** 1.395

Social motivation → Life satisfaction .020 .098 .014 .203 1.336

Cognitive motivation → Life satisfaction -.184 .089 -.151 -2.074* 1.408

R


=.053       F=4.667**

*p<.05, **p<.01

Table 5. The influence of participation motivation on life satisfaction

B SE β t VIF

Intellectual motivation → Negative emotions -.002 .088 -.002 -.026 1.395

Social motivation → Negative emotions .116 .089 .094 1.298 1.336

Cognitive motivation → Negative emotions -.111 .081 -.102 -1.367 1.408

R


=.011      F=.925

Table 7. The influence of participation motivation on negative emo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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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면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1.1%로 나타났

다. 또한 회귀식의 F값이 .925(p>.05)로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참여 동기의 

하위요인인 지적 동기, 사회적 동기, 인지적 동기는 모두 부

정적 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선행연구 

등과의 비교를 통한 논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대학생들의 참여 동기 및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참여 동기의 하위요

인 중 지적 동기, 인지적 동기, 사회적 동기는 전체적으로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정서와 높은 정적 

관계가 있으며, 지적 동기는 생활만족감과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스포츠 활동의 참여 동기 및 

만족 간의 긍정적 인과관계는 많은 연구[10,41-44]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 특히, Mihaela [45], Han and Choi 

[46]의 연구결과에서는 학생들의 삶의 질은 스포츠참여

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으며, 이는 신체활동

과 주관적 안녕감이 정적 상관관계에 있음을 제시한 결

과라 할 수 있다. 또한, Ko and Mun [47]은 여가스포츠 

참여자를 대상으로 내·외적 동기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

계를 분석한 결과에서 내적 동기가 높을 수 록 주관적 안

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Chae and han [25]은 여가 및 신체활동에 참여

하는 대학생들은 참여하지 않는 다른 학생보다 정서 및 심

리적 안정을 추구하는 동기가 더 크며, 이는 주관적 안녕

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그 결과로서 나타내고 있다.

Park and Yoo [7] 등의 연구에서도 스포츠 참여 동

기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분석 결과에서 본 논문과 같

이 참여 동기는 긍정적 정서에 정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

하였으며, Williams [48]의 연구에 의하면 스포츠 수련

을 통한 신체의 체력은 정신체력과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신체적 체력의 강화는 정신체력을 향상 시켜 질병

에 대한 면역력 즉, 방위체력을 높게 할 뿐만 아니라 생

활만족감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봤

을 때 물론 어떤 동기인지에 따라 그 결과는 일정 부분에

서 달라지겠지만 분명히 대학생들에게는 신체활동을 한

다는 그 자체가 동기가 있다는 것이고 이런 동기는 주관

적 안녕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스포츠 참여를 통해 대학생들은 신체 건강을 향상

시킬 수 있고, 정서적 및 인지적 능력을 보다 더 함양 시

킬 수 있음을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다.

둘째, 대학생들의 참여 동기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면,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생활만

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적 동기 및 인지적 동기

로 나타났다. 즉, 지적 동기가 높을수록 생활만족감이 높

아지고, 인지적 동기가 높을수록 생활만족감이 낮아진다

는 것을 의미한다. Kim and Cho [49]의 연구에 의하면 

여가참여를 통해서 긍정적 결과나 만족을 느끼게 되면, 

참가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양상을 보이고, 학

생의 긍정적 정서를 증진시킴으로써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를 하고 있음으로서 본 연구를 지

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교양 태권도수업 참여를 

통한 여가 활동은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질 향상 또는 생

활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요소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적절한 운동은 대학생들의 학습과 삶의 스트레스

를 완화시켜 감정을 조절하고, 긍정적 정서를 높일 수 있

으며 부정적 정서를 최소화 하여 삶에 대한 만족도를 향

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는 Yoo, Chang, Lee 

and Yoo [50], Zhang [8], Pang and Li [9]등의 연구

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Kim [29]의 연

구에서 대학생의 체육수업 참여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

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정

적 안녕감 및 부정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남으로서 본 논문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

내고 있다. 아울러 Lee [51]는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한 

체육활동의 특성에 대해 스포츠 활동은 인간이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내재적 동기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

다고 함으로서 신체활동이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참여 동기의 하위 요인 중 지적 동기 및 인지

적 동기는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지적 동기 및 인지적 

동기가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중국 대학생들의 정서적 안정 및 개인

의 생활만족감을 추구하여 중국 대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참여 동기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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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 태권도수업 참여 학생의 참여 동기에 따라 주

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중국 대학생들의 교양 태권도수업 참여 동기와 

주관적 안녕감에는 정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인지적 동기, 지적 동기, 사회적 동기의 순으로 주관적 안

녕감의 하위 요인 중 긍정적 정서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국 대학생들의 교양체육 수업 

참여 동기는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구체적으로 지적 동기가 생활만족감에 정적인 영

향, 인지적 동기가 생활만족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적 동기가 높을수록 생활만족감

이 높아지고, 인지적 동기가 높을수록 생활만족감이 낮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지적 동기와 인지적 동기는 

긍정적 정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적 동기 및 인지적 동기가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중국 대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체생활 및 개인 생활을 할 때 교양 태권도수

업 참여를 통해서 주관적 안녕감을 향상시키고, 대학생들

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교양체육수업 참여를 

더욱 중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참여 동기 및 긍정적 정서, 

학교 생활만족도를 높이고, 부정적 정서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수법 등의 연구를 통해 기

술습득과 사회적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

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에

서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환경적인 요인과 상황적인 변

화의 요인 등을 참고하여 이 연구에서 간과하고 지나간 

변인들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수행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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